
경기화학, 무기응집제 PASS 본격 시판

경기화학(대표 권회섭)이 9월 중순부터 수처리 및 제지공업용 보류향상제로 사용되는 무기응집제

PASS(Poly Aluminium Silicate Sulphate)를본격 생산, 시판에 나섰다.

현재 국내 사용 무기응집제는 황산반토( A l u m )과 폴리염화알루미늄( P A C )이 대부분인데, 경기화학

이 연간 2만톤 규모의 P A S S를 생산할 경우 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.

P A S S는 전세계적으로 미국·일본·영국·캐나다에서 물질 특허출원하여 생산되고 있는 물질이다.

한국과학기술원의 Jar Tester 시험결과에 따르면, PASS는 탁도를 기준으로 약품투입량을 비교해 볼

때 황산반토의 1/4, PAC의 1/2 정도가 소요되고 PH 저하가 적어 중화제의 사용량을 줄이며 잔류

알루미늄이 1 / 3까지 감소하고, 또 황산반토 및 P A C에 비해 Floc 생성속도 및 침전속도가 빠른 것으

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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